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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신소재 연구에 50억원 투자
산자부․단양군, 친환경․고부가제품으로 개발 … 사업 자립기반 마련 

충북 단양군이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0억원을 산업

자원부로부터 5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단양군은 5월12일 산업자원부가 최근 재단법인 단양 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이사장 이건표 군수)이 제출한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 기반 구축사업을 2004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동연구 지원센터 설

립에 필요한 사업비 50억원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지원키로 결정하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공동연구 지원센터 설치에는 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지원금 외에도 충청북도가 5억원, 단

양군에서 16억원을 출연하며 성신양회 등 23개 참여기업도 16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또 세명대학교와 충주대학교, 대원과학대학 등 3개 대학이 공동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은 이에 따라 1차년도인 2005년에는 공동연구 공간 확보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을 충원하고 2차년도인 2006년에는 고기능성 석회 제품 평가와 시험장비 및 설비 구축을, 3차년도에는 고기능

성 중질탄산칼륨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또 4차년도에는 고기능성 침강성 탄산칼슘을, 마지막 5차 년도에는 고부가가치 하이브리드제품을 각각 개발

해 자립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의 다양화․고급화에 따라 최근 제지와 고무, 잉크, 페인트, 접착제, 플래스틱, 환경정화, 전자, 식

의약품, 화장품 등에 석회석 신소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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